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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UPM) 기간 2016. 6. 25(토) ~ 7. 23(토)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마닐라에 위치했고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래된 명문대학이라 시설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았으나, 전체적인 분

위기와 수업은 상당히 흡족스러웠습니다.

해당 대학 학생들과의 수업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은 경험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수업은 말하기, 듣기, 어법 등 균형이 맞도록 이루어졌습니다.

선생님들도 항상 학생들에게 맞춰주도록 노력하셔서 한달동안 수업을 들

으면서 힘들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고 봅니다.

과제 또한 그날 한 수업내용을 잘 숙지하도록 내주셔서 어렵지 않게 한 

것 같습니다.

Activity

별도로 진행 되었다기 보단, 수업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친해지

려고 부족한 실력이나마 영어를 내뱉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한달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영어가 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평범한 한달로는 얻을 수 없는 영어로 하는 대화에 경험은 충분히 쌓았다

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필리핀 선생님들께 들은 말로는 필리핀의 계절은 3종류가 있다고 하셨습

니다.

hot, hotter, hottest

덥고, 더 덥고, 제일 덥다

이 말이 무색하지 않을만큼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덥고 그만큼 습

했습니다.

점점 익숙해지긴 했으나 아무래도 푹푹찌는 날씨엔 애를 많이 먹은 것 같

습니다.

안전

처음엔 주변사람들의 말을 듣고 치안에 대한 걱정은 많이 했으나,

직접 가보니 몸소 나서서 시비를 걸지 않는 이상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

다고 봐도 될 것 같았습니다.

다만 저는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바람에 이곳저곳에 다녔는데,

외진 곳이나 북적이는 시장가에 갈 때는 귀중품의 관리를 잘 해야할 것 

같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o ) 기타(  )

SLC라는 어학원에서 생활했습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될 만한 것은 없었으나 위에 기재했듯이 개미는 조금 처

리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식사

학교식당(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O  )기타(  )

어학원 내에서 주는 밥을 먹기도 했지만 주로 밖에 나가 많이 사먹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학원 밥도 필리핀 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맛있는 한식을 

주셔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다만 필리핀까지 와서 한식만 먹기는 아깝다고 생각되어 밖에 나가 먹은 

것이지, 맛이 없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통

밖에 나갈때는 FB라는 일종의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놓치면 조금 기다리

긴 해야했으나 200원 정도로 이용할 수 있어 애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밤 늦게까지는 운행하지 않아 택시도 많이 탔습니다.

택시가격은 싸다고 보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3. 생활전반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여행자보험,유학허가

증,교재비,전기세,시설관리비,

공항세

766,000 출국 전 사전 납부

나가서 놀면서 쓴 것 400,000

합계 1,166,0000

많이 나가지 않을 것이라면 100달러 내지 200달러면 충분하지만,

최대한 나가서 많이 보고 많이 먹고 많이 놀 것이라면

결코 충분하지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합니다.

보다 풍족하게, 즐길 것 모두 즐기려먼 400달러 내지 500달러를 환전해 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순천향대학교 학생들, 어학원 선생님들, 함께 공부했던 타국의 친구들, 가드 분들, 

그냥 좋았다고 생각하며 마치기엔 너무 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친해졌다고 생각합니다.

4주가 짧다고 느꼈지만, 8주, 12주를 머물러도 소감은 항상 아쉽다는 것 밖엔 떠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필리핀 어학연수가 생애 첫 해외경험인데, 아마 평생 잊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즐

긴 것 같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5. 출국 전 준비사항

6. 본인 소감 및 평가



요트타고 나가 놀았던 바다입니다.

어찌나 깨끗한지 수심이 5M가 넘는데도 

바닥이 훤히 보일정도입니다.

필리핀은 특히나 하늘이 예뻤습니다.

카마얀 비치에 놀러가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던 도중, 예쁜 석양이 있어 

찍어보았습니다.

필리핀 독립영웅, 호세 리잘이 수감되었던 

감옥, 산티아고 요새입니다.

그 웅장했던 문 앞에서 함께 갔던 형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점프샷을 찍고 싶었는데 타이밍이 맞질 

않았나 봅니다.

역시 요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번에도 하늘은 이쁘지만 바다와 경치도 

무시할 수 없을정도로 아름다워 

찍어보았습니다.

제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으로 

사용중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리핀 그룹수업은 분반으로 

진행되었는데,

저희 반의 단체사진입니다.

역시 산티아고 요새에서 영상을 찍던 도중 

다 함께 찍어보자는 누나의 말씀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광고와 뮤직비디오 영상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을 받았고 선생님들과, 조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상장은 버리지 않고 보물처럼 

보관해두고있습니다.


